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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만원의 국민의함성] 한국사법부는 모리배 집단이 지휘하나?
"대한민국 사법부 최대의 수치이자 코미디"

지만원 박사

 

외환은행 헐값매각이 의혹을 사고 있다. 헐값 매각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론스타코리아 유
회원 대표, 김행민 외환은행 부행장, 그리고 매각과정에 로비를 벌였던 하종선 변호사(현대해상화재 대표자
이면서 론스타코리아 사외이사), 이렇게 세 사람임 모양이다.  
 
그런데 법원은 론스타코리아를 위해 로비를 벌인 하종선씨와 외환은행 부행장인 김행민씨는 구속하면서도 
진작 왕 주인공인 론스타 대표 유회원에 대한 영장청구만은 4차례씩이나 기각했다. 이로 인해 의혹이 일고, 
법원과 검찰 사이에 감정이 고조돼 왔다.  
 
그런데 그 의혹이 이제야 풀렸다. 의혹을 폭로한 사람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(검사출신)이다. 그가 폭로한 
것은 참으로 우리를 경악케 한다.  
 
“대법원장 이용훈, 형사수석부장판사 이상훈, 영장전담 부장판사 민병훈, 이 세 사람의 고시합격자들이 법
과 정의와 사법부의 명예를 마음대로 짓밟았다"는 데 대한 인식이 팽배하다.  
 
의혹의 핵심은 “이용훈 대법원장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와 절친한 사이”라는 것이다.  
 
2004년,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 사이에 민사재판 사건이 벌어지자, 외환은행을 이미 인수해버린 유회원 
대표가 사외이사인 하종선 변호사를 시켜 힘 있는 변호사를 알선한 결과 이용훈 당시 변호사가 선임됐고, 그 
후 이용훈과 유회원의 관계가 막역해졌을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히 추측된다.  
 
11,3일과 7일, 민병훈 영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유회원에 대한 영장청구를 연이어 기각했고, 이에 대해 검
찰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.  
 
바로 이 때, 11.10일, 이상훈이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를 데리고 
박영수 대검 중수부장, 채동욱 수사기획관을 서울 서초동 모 음식점에 불러 유회원 구속에 너무 칩착하지 말
라, 불기소처리 해달라는 취지의 설득을 했다고 한다.  
 
여기까지를 보면 이상훈이라는 고위 판사가 대법원장인 이용훈이라는 사람의 지시(?)를 받아 유회원을 봐주
려는 작전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. 영장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2명이 영장사건을 지휘하는 검사 2명을 음식점
으로 불러 회유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대의 수치요 코미디다.  

▲ 이용훈 대법원장 



 
그 후 법원은 11.15일자에 제출된 영장청구서도 다음 날 기각했고, 17일 청구한 영장도 기각했다.  
 
이에 대해 법원이 하는 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.  
 
“4인만이 알 수 있는 일을 누가 폭로했느냐, 검찰 가만 안 두겠다”  
 
“이는 대법원장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”  
 
이런 법관들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으로 초라하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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